
- 81 -

* 본 논문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의 <2015년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방안연구> 보고서의 심층면접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연구임.

†교신저자 : 신지영,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204호

  E-mail : sjy337@naver.com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관계 경험
*

이 동 훈 신 지 영†       조 은 정 김 진 주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가 경험하는 삶과 가족관계 경험에 대

한 현상을 탐색하고 그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출소 후 법무부 산하

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 및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출소자 10명을 대상으

로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자료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인 Colaizzi의 질적분석

절차에 따라 의미있는 진술을 파악하여 주제, 주제묶음, 범주를 추출하였다. 연구 결과, 총

22개의 주제, 6개의 주제묶음,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 ‘수감 중 생활: 갇힌

틀 안에서의 몸부림’에서의 주제묶음은 ‘가족과 분리되어 혼자 하는 수감생활: 낯설지만 감

옥도 사람 사는 곳’, ‘봐도 걱정 안 봐도 걱정인 창살 밖 자녀’, ‘남의 편일수도 내편일수도

있는 남편’으로 추출되었으며, 두 번째 범주 ‘출소 후 가족 복귀: 갈라진 틈을 메우려는 필

사의 노력’의 주제묶음은 ‘돌아온 나와 함께하는 가족: 혼자가 아니라서 살만한 거친 세상’, 

‘출소자이기에 더 무거운 엄마의 멍에’, ‘좋든 싫든 내 남편’으로 정리되었다. 연구결과에 따

라 연구결과의 함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여성출소자, 수감, 출소, 가족관계, colaizzi, 질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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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형자의

수는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47,924명

이다. 이 중 여성수형자의 비율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14b). 범

죄통계에서 여성수감자가 차지하는 수치를 고

려하면, 남성에 비해 미미한 수치이지만, 범법

행위를 한 여성들은 남성범죄자보다 더욱 비

정상적이고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되어, 여성

범죄는 더욱 은폐성을 가지며 표면적으로는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박영숙, 

2007).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범죄분석에 대한 연구

에서 대체로 배제되어왔다. 범죄원인론은 주

로 남성범죄자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되었고, 이에 따라 형사정책적 의사

결정이 고안되었다(이수정, 양원석, 2011). 따

라서 남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여성범죄자에게 일반화하여 교정행정 및 교정

복지 정책 등에 적용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여성범죄에 대해 여성이 지닌 개인적 요소 및

사회환경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

적이 늘어나고 있다(Bloom, Owen, & Covington, 

2004; Chesney-Lind & Pasko, 2003). 우울증,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개인적인 요소

(Javdani, Sadeh, & Verona, 2011; Moffitt, Caspi, 

Rutter, & Silva, 2001)뿐만 아니라, 남성들과 마

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 계층으로서

힘과 기회가 박탈당하는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의해 여성들이 범죄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것

이다(Messerschmidt, 1986). 실제로, 2013년 한

해에 전체 범죄자 수 214만 7,250명 중 여성범

죄자는 약 35만 명으로 확인되었는데(범죄백

서, 2014). 이들의 경제적 여건은 하위 집단이

38.0%, 중간 집단이 22.3%, 상위 집단이 0.6%

(미상이 39.1%)로 수감 전 넉넉지 못한 생활

을 하는 이들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여성범

죄자의 경우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 범죄로

연결된다는 주장은 여성수감자의 범죄유형

중 사기가 49.1%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는 사실로도 그 맥을 같이한다(법무연수원, 

2014a).

수감 이후 여성수감자가 겪는 어려움 중

2/3는 가족과 관련된 문제이다(Arditti & Few, 

2006). 특히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감되는 경

우 이혼하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은

데, 우리나라 여성수감자의 경우 수감될 당시

83%가 기혼여성이지만 이들 중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41.6%, 수감된 이후 이

혼한 비율은 32.8%로 1/3 이상의 여성이 수감

이후 이혼을 경험한다(전영실, 2007).

또한, 남성수감자의 연령이 20대가 가장 많

은 반면 여성수감자는 30%가량이 40대로 이

들 중 대부분이 자녀를 두고 있다(법무연수원, 

2014a).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은 수감으로 인한 자녀와의 분리이다(Halperin 

& Harris, 2004). 여성수감자에게 자녀와의 관

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는데, 

수감 중이나 출소 후에도 자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유대관계가 튼튼한 여성수감자는

스트레스, 불안, 부적 적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ustin & Irwin, 2001). 여성수감자 뿐

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이러한 유대감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2,000명의 캐나다 청소

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수감부모를 둔 청

소년들이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

을수록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위험성

은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Kierkus & 

Baer, 2002).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도

리어 어머니와의 접견을 한 자녀가 그렇지 않

은 자녀보다 학교부적응과 문제행동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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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며, 부모에게 서신을 자주 받은 재소자

자녀가 부적응적 학교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신연희, 2002).

자녀를 둔 여성이 수감되면 현실적으로 가

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 문제이다. 수감 전

자녀양육은 대부분 엄마인 여성수감자가 담당

하는데, 수감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자녀양육

을 배우자나 다른 친척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여성수감자들은 자녀에 대한 더욱 큰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된다(Enroos, 2011; Foster, 2012). 

해외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수감되었을 때 약

1/3 가량만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대부분

의 자녀는 다른 친척이나 조부모와 함께 사

는 것으로 드러났다(Glaze & Maruschak, 2008; 

Turanovic, Rodriguez, & Pratt, 2012).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성이 수감되었을 때 남성이 자녀

를 양육하며 여성의 출소를 기다리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주로 여성의 수감으로 인해 이혼

을 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되었다(신연희, 2002).

한편, 어머니의 수감은 자녀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조병준, 이희정, 2009; 

Hairston, 2003; Murray, Farrington, & Sekol, 

2012; Phillips, Burns, Wagner, Kramer, & 

Robbins, 2002; Poehlmann, 2005; Simmons, 2000). 

수감으로 인한 어머니의 부재로 자녀가 받는

상실감은 자녀가 부모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와 맞먹을 정도이다(Temin, 2001). 여성수감자

들의 자녀가 갖는 어려움은 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런 부재로 인한 혼란, 아버지

의 흔들림으로 인한 양육의 질 저하, 가족해

체 시 겪는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 여성수감

자의 자녀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배척당

함으로써 느끼는 소외감이라고 한다(Murray et 

al., 2012). 이러한 어려움은 수감자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경

찰과 법 체제에 대한 불신감, 학대와 방치, 학

교성적 하락, 대인기피증, 비행 연루 등의 행

동들을 보이게 된다(Dallaire, Zeman, & Thrash, 

2015; Nesmith & Ruhland, 2008; Wildeman & 

Turney, 2014). 이런 문제로, 수감자 자녀는

일반 가정의 자녀들보다 범죄자가 될 확률

이 5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Simmons, 

2000).

이처럼 여성수감자들은 가족문제와 관련하

여 수감생활 중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

하게 되지만, 출소 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경

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여성출소자들은 안

정된 주거공간 미확보, 취업, 경제적 문제 등

으로 남성출소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생

계유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

(최영신, 황정임, 2006). 또한 수감과 더불어

이혼으로 인한 남편의 부재에서 오는 여러가

지 문제나 고민에 대하여 상담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조언자의 필요, 자녀양육 지원, 법률

상담, 의료문제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요

구가 남성수감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최영

신 등(2006)은 여성출소자는 출소 후 자녀와

의 삶을 희망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법률 등 남성에 비해

여러 영역에서 지원을 더 필요로 한다고 말

했다.

국내연구에 비해 해외에서는 여성출소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수감

후의 사회 적응(Berman, 2005; Leverentz, 2010; 

O'Brien, 2001, 2007; Opsal, 2015; Taylor, 1996), 

여성출소자의 출소 후 변화(Bui & Morash 

2010; Cobbina, 2010), 여성출소자 사회복귀지

원 요구사항(Bergseth, Jens, Bergeron-Vigesaa, 

& McDonald, 2011; Prendergast, Wellis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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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g, 1996), 여성출소자 가정복원(Arditti & 

Few, 2006; Leverentz, 2011; Menting, Castro, 

Wijngaards-de Meij, & Matthys, 2014) 등이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출소자들에 대한 연구 자체

가 많지 않고, 이마저도 대부분 남성출소자에

국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여성

출소자에 대한 연구는 10년이 지난 연구들이

다(최영신, 황정임, 2006; 김인숙, 1992).

또한 여성출소자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

부분의 여성출소자들이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자녀가 여성출소자에게 미치는 영향

과 가정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그 동안 인식하

지 못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에는 가정사에

대해서는 가정 내부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한

국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여성출소자와 그의

가족이 갖는 수치심과 은폐성이 여성출소자와

관련된 주제를 사회적으로 다루는데 제한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수감, 특히 어

머니의 수감은 본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가족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출소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은 이들의 재범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Petersilia, 2003), 여성출소자의 출소 전과 후

자녀 및 배우자와의 관계는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성출소자의

지지 요인이 되는 자녀 및 배우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출소자의 수감 및 출소과정에서

의 가족관계 경험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여성출소자의 가족관계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

가 미진한 현 시점에서는 여성출소자가 경험

한 세계에 대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 방

법을 선택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

거 및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출소자를 대

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질적분석 방법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여성출소

자의 출소 전과 출소 후 가족관계 경험은 어

떠한가?’이다.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

터 주거지원1) 또는 교육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성출소자 10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 중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8명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의 연령은 31

세 이상 54세 사이이며, 기혼 7명, 이혼 3명이

였다. 기혼 여성출소자의 경우 배우자들의 연

령은 31세 이상 60세 사이이고, 이들은 모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자녀의 연령은 초등학생

부터 30대 성인까지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의 수감이유는 사기(6명), 폭행(1명), 

업무상배임(1명), 살인미수(1명), 존속 살인(1명)

이었으며, 수감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5년이다. 9명이 초범이며, 재범이 1명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도이며, 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자는 2명, 직접 사업을 하

는 참여자가 2명, 주부 2명, 현재 직장을 다니

는 참여자는 2명, 취업준비 상태에 있는 참여

1) 주거지원 서비스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

지주택공사가 연계하여 출소자들에게 임대주택

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출소자들

중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보호대상자들에게

최대 10년간 거주 공간을 지원하여 출소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동훈 등 /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관계 경험

- 85 -

사례 지역 연령
수감

이유

수감

기간
출소후

범죄

횟수
현재 직업 가족관계

결혼

여부

1 경기 31 폭행 5개월 1년 초범 주부
배우자(31), 아들(9),

아들(8)

결혼

유지

2 경기 49 사기 8개월 5년 재범
고객센터

상담사
딸(19), 아들(10) 이혼

3 인천 43 사기 8개월 5년 초범 주부
배우자(46), 딸(17),

딸(14)

결혼

유지

4 서울 51 사기 10개월 3년 초범 의류업
배우자(50), 딸(25),

아들(18)

결혼

유지

5 서울 54
업무상

배임
21개월 5년 초범 학원 운영

배우자(60), 딸(31),

딸(29), 아들(18)

결혼

유지

6 경기 44 사기 3년 4개월 초범

여성지원센터

취업교육 및

자격증 준비

딸(15), 딸(13),

아들(11)

수감 중

이혼

7 서울 38 사기 8개월 4개월 초범

여성지원센터

취업교육 및

자격증 준비

아들(13), 아들(11) 이혼

8 경기 40
살인

미수
4개월 5년 초범 취업 준비

배우자(36), 딸(11),

딸(10)

결혼

유지

9 경기 47
존속

살인
5년 5년 초범 요양보호사 배우자(57), 딸(22) 재혼

10 인천 48 사기 6개월 8개월 초범 취업 준비
배우자(56), 딸(23),

아들(22)

결혼

유지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자가 2명이었다. 공단의 추천을 받은 여성출

소자 22명에게 연구진이 먼저 전화로 인터뷰

목적과 내용을 안내한 후 참여의사를 물었다. 

그 중 수감과 관계가 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거나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

뷰를 거절한 12명을 제외하고, 총 10명이 연

구참여자로 선정이 되었다. 인터뷰 참여자에

게는 면접 참여에 대한 소정의 비용이 지급되

었다.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주제와 관련된 문헌분석을 통해

개발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반구조화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는 면접 시 유도심문, 심층적

질문, 어투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상담자의 진행기술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면접의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김영천, 2006). 면접은 여성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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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수감생활 및 출소 후 생활과 관련된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일반적인 질문

으로 시작하였고,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경

험에 대한 더 풍부한 설명을 이끌어내기 위해

후속질문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비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였다. 후속질문은 결혼기간, 수

감횟수, 수감이유, 배우자, 자녀, 가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으며 수감기간 동안의 가정생

활, 수감 전/후 부부간의 변화, 자녀관계 및

자녀에게 수감 공개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였

다. 면접 중 중요내용이나 참여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면접 분위기, 면접 전․후 등에서

나타나는 특기할만한 사항은 기록하였다. 면

접은 상담심리전공 교수가 주 질문자로 진행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과 취업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출소자

들을 대상으로 수감 및 출소과정에서의 가족

관계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출소자들을 면접하고, 면접자

료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인 Colaizzi(1978)의 방

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Colaizzi(1978)의 방

법은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을 총체

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현

상학적 연구방법이다(엄태완, 2009). Colaizzi의

분석방법은 연구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에서 

의미있는 문장이나 어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

어 의미를 구성하고, 주제묶음으로 범주화

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

다. Colaizzi는 자료수집 방법의 기술을 중요하

게 생각하였고, 특히 자료의 출처를 적절한

자료수집 방법과 일치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참여

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공통속성을 반영하

면서도 구성된 의미진술을 통해 주제묶음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보는 것도 가능하다(김분

한 외, 1999). 따라서 이 방법은 여성출소자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관계에 기반한 넓은 범

위에서 분석함으로써, 여성출소자의 가족관

계 회복을 위한 이론개발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우선, 연구자들은 면접한 내용을 녹음

하여 필사본을 만들었고, 녹취 내용을 반복적

으로 들으며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면접 시

느낀 점을 적은 메모를 참조하여 연구참여자

의 경험을 시간 순으로 재정리 하였다. 연구

자들은 이렇게 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

으면서 연구참여자의 진술에 대한 의미를 탐

구하고 파악하였다. 반복된 청취와 필사본의

정리를 통해 연구자들은 의미 있거나 대표할

수 있는 진술들을 파악하였는데, 문장을 명확

히 하기 위해 여러 번 필사를 읽었으며 서술

과 표현의 정교함이 사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

도록 노력하였다. 둘째로, 연구참여자의 의도

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원자료와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면서 연구참여자의 언어 표현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 공통적인 진술

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일반적

인 형태로 서술하여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 단위를 구성하였다. 셋째로, 연구자들은

함께 모여 전사내용과 도출해낸 의미있는 진

술과 재진술의 의미가 같은지 의견을 나누었

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성적 고찰을 하

였다. 마지막으로 몇 차례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도출된 자료들을 수감생활과 출소 후에

대한 주제묶음으로 묶어 범주화하였고 연구참

여자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타당도를 확인하

기 위해 링컨과 구바(Lincoln & Guba, 198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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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사실적 가치, 일관성, 중립성 기준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

해 여성출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

의 여성지원센터 소속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결과에 대한 사실적 경험의 일치성을 확인하

였다. 추가 면접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출소

자 본인에게 진술된 경험이 사실적으로 표현

되었는지 재확인하는 절차는 생략되었으나, 

질적연구 전문가 1인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중립성 유지

를 위해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하

여 모든 편견을 배제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자는 면담 시작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

적과 과정, 자료의 활용과 범위, 녹음, 비밀유

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참여 및

면접 녹음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동의서를 받

았으며, 분석과정 중 부정확한 정보가 있거나

보충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면

접의 가능성에 대해 공지하였고 이들의 권리

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 소속기관으

로부터 연구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No. 

2014-10-001-004). 면접은 연구참여자의 숙소

혹은 숙소 근처의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개

인별 1회, 면담 시간은 최소 100분에서 최대

180분이 소요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였다. 면담 녹음내용

은 인터뷰를 마치고 3일 이내로 석사과정생 2

명이 1차 전사한 후, 연구자들이 다시 녹음내

용을 들으면서 전사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되

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다. 녹음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하되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번호를 사용하여 자료를 구분

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여성출소자들의 수감생활과

출소 후 가족복귀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그들

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여성출소자 10명

의 면담자료에서 나타난 의미진술은 146개였

으며, 전체 연구참여자들의 의미진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총 22개의 주제, 6개의 주제묶음, 

2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를 다음과 같이

표 2로 나타냈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의미있는 문장을 근거로 하여 각 범주와 주제

묶음에 대해 기술하였다.

수감 중 생활: 갇힌 틀 안에서의 몸부림

가족과 분리되어 혼자 하는 수감생활: 낯

설지만 감옥도 사람 사는 곳

우선,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생활에 대해 낯

설지만 감옥도 사람 사는 곳이라 하였다. 처

음 이들은 갑작스레 맞닥뜨린 수감생활에 대

해 두려움을 느꼈고, 동료들로부터 이질감을

느꼈다. ‘너무 무서워서 들어와서 내내 울기만

했다’고 진술할 정도였다.

강력범죄자들은 강력범죄인 사람들이랑

해놓고 사기나 이런 사람들은 또 사기인

사람들이랑 해놓더라고요. 또 마약범죄는

마약범들끼리 해놓고. 강력범들이랑 있으

니까 처음에 적응도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거기 저랑 같

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술집 마담도 있었

고. 술집 마담인데 손님 때렸는데, 폭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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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생활:

갇힌 틀 안에서의 몸부림

출소 후 가족 복귀:

갈라진 틈을 메우려는 필사의 노력

주제 묶음 주제 주제묶음 주제

가족과 분리되어

혼자 하는

수감생활:

낯설지만 감옥도

사람 사는 곳

갑자기 맞닥뜨린 두렵고

낯선 수감생활

내

인생의

변곡점

돌아온 나와

함께 하는 가족:

혼자가 아니라서

살만한 거친 세상

나와 가족에게 찍힌

출소자라는 낙인

같은 여자로서 이해되고

안쓰러운 동료 수감자들

여자이면서 출소자이

기에 겪는 경제적 자

립의 어려움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받아들여짐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준 사회적 지원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얻은 바르게 살아야겠다

는 교훈

그래도 가족이 있기에

희망찬 미래

봐도 걱정

안 봐도 걱정인

창살 밖 자녀

그리운 자녀이지만 수감

복 입은 모습은 보여주

기 싫음

자녀와의

관계

출소자이기에

더 무거운

엄마의 멍에

엄마로서 자녀 곁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나 아닌 다른 사람 손에

크는 자녀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반항하는 자녀

자녀에게는 감추고 싶은

수감사실

돌아와 보니 엉망이

된 자녀의 공부와 학

교생활

수감생활을 버틸 수 있

게 해준 자녀의 존재

어려움을 통한 성장한

자녀에 대한 고마움

남의 편일수도

내편일수도 있는

남편

이혼 서류 보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마운 남편

남편과의

관계

좋든 싫든

내 남편

큰일 겪어보니 의지할

곳은 남편뿐

수감 전부터 남보다 못

했던 남편

남편을 감내하고 용서

하려 노력함

삶의 의욕을 잃고 같이

무너진 남편

나로 인해 무너진 남

편에 대한 책임감

표 2. 여성출소자의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의 경험

가지고 돈을 안줘서 들어온 사람도 있었

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오십이 넘었는

데 삼십대 남자랑 불륜관계를 하다가 그

남자가 다른 젊은 여자랑 바람을 피니까

죽여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를, 그러니까 서로 이질감

을 느낀 거죠. (연구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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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곧 동료 수감자들도 자신처럼 범죄

인 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빚을 지고

부도가 나는 등 생계를 위해 애를 쓰다가 수

감된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각자의 사

연들을 알자 같은 여자로서 동료 수감자들이

이해되고 안쓰럽게 느껴지면서 연구참여자들

은 동료 수감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

다.’ ‘개념이 바뀌었다.’고 표현했다. 이들은

감옥 내에서 반장을 하면서 동료들을 실질적

으로 돕기도 했고, 그들의 처지를 동정하여

영치금으로 생필품을 사다 주고 출소 후에도

동료 수감자의 구명을 위해 나서는 등 동료

수감자들을 도우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생활의 불편함과 사회복

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도움을

주면 고마움을 느끼고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

하는 여성 동료 수감자들에게서 오히려 배우

고 자기를 바로잡는 시간을 얻게 되었다고 말

한다.

정말 여자들.. 남자들하고는 정말 틀려

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쁜 길로 접어

든 사람도 있고. 뭐, 정말 몰라서 그런 사

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런 사람들 서류

도 제가 다 써줬어요. 거기 진짜 바닥이

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자기가 조

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정말 몸을 파

는 여자건 마약을 하는 여자건 살인을 한

여자건 서로 간에 인간관계에서는 최선을

다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많은걸 많이 배웠고요. (연구

참여자 2)

전혀 다른 세상이고, 좀 여기는 무조건

나쁜 짓하고 질 나쁘고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개념이 바뀌었죠. 

‘여기는 억울한 사람도 들어오고 그런 사

람 좋은 사람들도 많다. 그럴 수도 있다?’ 

예전엔 용납이 안 됐는데, 지금은 되게 억

울한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고. 아무

리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자

기가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을 살인해서 온 사람도 있고. 우발적

으로. (연구참여자 7)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오히려 교도소에서 범

죄자가 아닌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다고 진술했다. 교도소 내에서 사람들은 서

로를 죄인이 아닌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존중

하였다. 교도관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이

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연구참

여자들이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항소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이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등 자신

들의 편에 서서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들어가기 전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나 도와주는 사람이면 다 안 좋게 봤어요. 

전혀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

데, 막상 거기 갔을 때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잘 모르는, 몰라서 이게 제가 될

거라고 몰라서 저러는 사람도 많았고. 그

리고 그 사람들을 똑같이 사람처럼 봐주

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

는 정말 그 분들에게 감사하죠. (연구참여

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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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님이 계장님이 항소를 하라고. 항

소하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물론 저희

가 죄인이지만 거기 계시는 계장님이나 이

런 분들은 어쨌든 저희 편에 서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포기하지 말고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있

으면 가족들한테 요청해서 하라고. 국선변

호사가 ‘이 분이 괜찮은데 서류가 준비되

면 국선 변호를 누구를 신청할 것인가.’ 

하고 명단을 줘요. 근데 ‘이 분이 잘하니

까 이분한테 하라.’고 정보를 줘요. (연구

참여자 5)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생활을 통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삶의

교훈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이 가

족을 위해 돈을 벌고 희생했다고 생각했었지

만, 결국은 가족에게 피해를 줬고 그것은 자

신의 욕심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헛되이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이가

38이 됐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열심히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열

심히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

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7)

‘아, 그래. 그럼 내가 쉬자. 하나님이 내

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좀 쉬라고 주셨나

보다. 시간을……’ 그래서 그 안에서 책을

엄청 100권 읽었을 거예요. (중략) 책 중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무슨 책이 있었어

요. 그러니깐 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저도 남

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계속... 명목상으로

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아이들

이 행복하고, 뭐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

지만 결론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로 인

해서 나는 가족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나

를 사랑한 게 아니었죠. 욕심이었죠. (연구

참여자 2)

봐도 걱정 안 봐도 걱정인 창살 밖 자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자

녀가 있는 어머니였다. 그들에게 창살 밖 자

녀는 봐도 걱정, 안 봐도 걱정인 소중한 존재

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리운 자녀이지만 수

감사실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영향을 받

을까봐 우려했다. 수감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

주지 않으려고 아예 자녀와의 접견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

어요. 근데 봐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알게 되면 그냥 와

서 못 보고 지내는 것보다 보고 지내는 게

낫지 않느냐고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더라

고요. 그 옷 입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

았어요. (연구참여자 5)

수감됐을 때도 아이들한테 말 안했거든

요. 아이들한테 상처 줄까 봐. 아이들은 한

참 자라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처주기 싫

었어요. 엄마가... 결국엔 좋은 일은 아닌

거잖아요. 나쁜 일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

에 이해를 하기는 좀 힘들었던. (연구참여

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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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손

에 자녀양육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가정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남편이 주 양육자가 되었

다. 이혼가정에서는 친정어머니, 친정언니 등

원가족의 도움이 있었고, 이혼한 전남편의 시

어머니가 대체 양육자가 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가 ‘엄마가 없다’는 소리를 듣

기도 하고, 갈 곳이 없어서 친척 집에 신세를

지고 눈치를 보는 등 고생한 것에 마음아파

하였다.

아이가 이모 집에서도 많이 힘들었나

봐요. 할머니 계셨고 이모부 계셨고 또 언

니 있고 언니 딸내미가 있었고…‥. 네 식

구가 사는데 딸까지 다섯 명이죠. 근데 방

두 칸에서…‥. 나와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힘들게. 그니까 지도 갈등이

많았나 봐요. 그 상황에서…‥. (중략) 처

음엔 시댁에 보내려고 했었어요. 애를 보

냈는데, 시댁에서 그 때 사건 재판받고 있

는데 시동생이 왔더라고 면회를. 애 안 데

리고 가면 고아원에 보낸다고. 언니가 또

언니도 마음이 여려가지고 제가 나올 때까

지 데리고 있자 해서 언니 집에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9)

큰 애는 엄마가 없으니까 애들한테 ‘너

희 엄마가 없네.’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2)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절대적으

로 자녀에게 자신의 수감 사실을 감추고 싶어

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렴풋이 아이들이 눈치 채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부

재를 해외 출장, 장기 병원입원 등으로 자녀

에게 둘러댔다. 이들 대부분은 자녀가 묻지

않는다면 굳이 수감 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하였다.

지금도 그냥 어렴풋이 엄마 재판받으러

잠깐 들어가 있었다는 정도만 알지. (이야

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알려주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 고민을 해요. 저희 딸도

아직 몰라요. 당연히 고민을 하지요. 여러

각도로. 저는 안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

해요. 굳이 알릴 필요가 없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구참여자 2)

그 때는 몰랐었어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알고…… 큰 애는

반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

여자 3)

우리 아이들은 집안이 연결된 일이라서

아예 모를 수도 없었던 거고 알게 됐었

고…… 셋 다 알게 됐었고. 다 어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2학년. 1~2학년

그 정도. 정말 제가 몹쓸 짓했죠. (연구참

여자 6)

수감생활을 버티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는

지에 대해 물었을 때,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의 존재, 가족의 존재였다고 진술하였다. 

모진 어려움을 겪은 연구참여자들은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아이들이 클 때까지 자

신이 강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

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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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에요 저는. 저는 생각한 게 아

이들 때문에 살았지, 아니었으면 저는 자

살했을 것 같고. 아이들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 거고. 왜냐면 제가 40인데도 이렇

게 문제 일으켜서 (우리) 엄마 도움을 받

는데, 우리 아이도 40~50 돼도 제가 건강

하게 있어야지 든든할 것 같거든요. 그래

서 아이들이에요. (연구참여자 6)

만약에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약

에 진짜 자살 생각을 했다하면 저희 부모

님이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

들이랑. 그나마 아이들이 저를 믿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때 당시에는 다 놓고 싶은데 그나마 사랑

의 힘이고, 대단한 거 같긴 해요. (연구참

여자 7)

음, 거기서 느꼈던 거는 내가 가족이 있

다는 거.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안에……. 그니까 나가서 갈 데가 없는 사

람들, 그 사람들보다는 전 행복한 거죠. 나

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애는

자기가 나가도 가족이 오지 말라고 그런데

요. (연구참여자 2)

남의 편일수도 내 편일수도 있는 남편

연구참여자들과 남편과의 관계는 수감 전부

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수감 중에도

그에 따라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

에 참여했던 연구참여자들은 비교적 남편과

사이가 좋았으며, 자신을 기다려준 남편에 대

해 고마워했다. 여성수감자의 경우 남성 수감

자들보다 수감 중에 배우자가 이혼 서류를 교

도소로 보내오는 경우가 많은데, 수감 중일

경우 상대 배우자가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

면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는 어쩔 수 없이 이

혼을 해야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동료 수감자

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것만으

로도 남편이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거기 있어 보니까 거기 한 언니가

남자랑 바람을 폈다가 남자한테 돈을 빌려

줬는데 그 돈 못 받은 거 때문에 하여튼

그 언니도 사기 비슷하게 왔더라고요. 얼

마 안 있다가 남자 쪽에서 이혼 서류를 들

여보냈어요. 거기는 이혼서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거래요. 거기 안에

있으면.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혼되는 사

례를 되게 많이 봤어요. 나이가 적건 많건

간에 일단은 남자 쪽에서 이혼서류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거 내게 안 보내는

것도 참 고맙죠. (연구참여자 3)

한편,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무능력, 외도, 

지속적인 가정폭력 등으로 수감 전부터 갈등

을 겪은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남편 때문에

자신이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등 ‘처

음에는 남편을 원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

히,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고 존속살인으로 수감되었던 연구참여

자 9의 경우, ‘죽고 싶었다.’고 그 괴로움을 진

술하였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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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게 한 2년 세월이었어요. 그러

다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다보니까 카드빚

을 지게 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카드를 돌려막기 하다가 그러고 나서 그

사건 터지고 나와서 내가 다 갚은 거예요. 

(중략) 죽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다고

남편이 미워서 딱 그런 것도 아니고. 애가

있으니까 애 아빠잖아요. 순간적으로 일어

난 일이라서. (연구참여자 9)

뭐 술 먹으면은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

으로 때렸는데 나중에는 칼까지 들이대고

애들 앞에서 때리고 이러니까. 그거는 또

문제고 도저히 보고 싶지 않았어요. 도구

를 사용해서 때리려고 하니까. ‘죽을 죄를

졌다. 잘못했다.‘ 이러면 그제서야 내려놓

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생활하고 하니까

부모님, 저희 엄마 아버지한테도 (가슴에) 

못이 박혔죠. 엄마 아버지도 봤어요. 그거

를. (연구참여자 7)

내가 조금을 돈을 만지니까 엄마도 도

와주고 오빠도 도와주고 도와주다 보니까

남편은 모르게 한다고 해도 남편은 그게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불로

덮어놓고 때리고, 욕하고. (연구참여자 10).

아내가 수감생활을 한다는 사실은 남편에게

도 충격일 수 밖에 없다. 수감 시 남편과 이

혼한 연구참여자 6의 경우, 자신의 수감사실

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남편이 삶의

의욕을 잃고 망가졌다고 진술하였다.

굉장히 엘리트였거든요, 남편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망가지니까 자기관리도

안 되고…… 담배도 많이 피고. 하여튼 외

모도 거의 한 20년은 늙어 보이고 그런 거

요.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고립돼 있는 것

같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 그 다음에 내 원망하는 거, 그런 거. 

(연구참여자 6)

출소 후 가족복귀: 갈라진 틈을 메우려는 필

사의 노력

돌아온 나와 함께하는 가족: 혼자가 아니

라서 살만한 거친 세상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한 연구참여자들은 살

아갈 길이 거칠고 막막하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기에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출소 후, 연구참여자들은 본인 뿐 아니라 가

족들에게 조차 출소자라는 낙인이 찍혔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피하고자 대부분의 연구참

여자들은 살던 곳을 떠나 이사를 하기도 하였

다. 그러나 출소자이면서 나이가 많은 경력단

절 여성으로서의 취업은 어려웠고, 이들은 경

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제가 인상 좋고 이랬는데 아무리 성격

좋다고 해도 사람을 알기까지는 힘든 거

죠. 편견? 편견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저

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왔지만 결국에는

저한테는 찍힌 거잖아요. 빨간 글씨가 있

는 거잖아요. 빨간 줄이 그어졌다는 게 있

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위축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7)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뭔가 하고 직장을

들어가게끔 해야 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직장을 서류를 내도 저는 서류를 두 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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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봤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래서 내

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니깐

안 뽑아요. (연구참여자 2)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하였다. 이들은 취업을

위한 교육, 주거지원 등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여성지원센터로부터의 여러 사회적 지원, 그

리고 천주교 단체의 자금 지원 등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에 다시 사

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연구참

여자들은 이 같은 사회적인 지지에 감사하며, 

이후에도 베푸는 삶을 살자고 다짐하였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법무보호복지공단

으로부터) 집 혜택 보고 천주교에서 창업

자금 혜택 보고 저는 그래도 혜택을 많

이 받잖아요. (중략) 사실 ‘내가 힘들었다, 

근데 이런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

도 사회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

은 정보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

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거기서 시켜주는 교육은 다 좋아요. (연

구참여자 5)

그 전에 차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처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중략) 그

러니까 좋게 봐주셔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거죠. 저흰 (워낙) 없이 사니까

‘집도 이런 것도 있다. 해봐라. 서류 같은

거 넣어봐라.’ 하셔서 서류를 넣어봤더니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을 받게) 된

거죠. (중략)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정말 

열심히 살다보면 또 잘 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우리도 (도움 받았

던 것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렇게 살자

고. (연구참여자 8)

또한 이들은 가족과 있기에 새로운 희망을

꿈꾼다고 보고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보고 싶었던 가

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신

이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

기도 하였다.

그래서 저는 애기 아빠한테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50 인데 앞으로

10년 열심히 벌면 우리 OO이 조금씩 벌어

서 시집 보낼 수 있고 지가 네일아트라도

한다니까 전문대라도 가서 시집가면 남편

한테 기 안 죽고 살 수 있고, OO이 학교

보내서 경찰이 되든 군인이 되서 안정되게

살 수 있고 항상 좋은 말만 해요. 그러니

까 우리 신랑이 ‘아 그래 10년 뒤에는 그

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요. (연구참여자 4)

낙이나 즐거움은…… 그냥 남편한테 전

화하면 택택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 주택 이사 갈 희망 그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6)

지금 그냥 어쩔 때는 되는 대로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다 때려 치고 살

고 싶은 때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아이

들 위해서 뭔가 희망이. 목표가 있고 희망

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향해서 달려 가면

은 목표까지는 못 따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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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

자 7)

출소자이기에 더 무거운 엄마의 멍에

출소 후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연구참여자

들은 출소자이기에 더 무겁게 엄마의 멍에

를 짊어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엄마로

서 자녀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하고, 죄를 지어

감옥에 다녀온 죄인이라는 마음 때문에 괴로

워했다. 이들은 엄마로서 유년기와 청소년기

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녀의 곁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깊은 죄책감을 보이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자녀가 겪지 않아도 될 힘든 일

을 겪었다고 생각하였으며, 어려운 가정을 위

해 꿈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한 자녀를 보며

가슴 아파 하였다. 또한 자신의 죄로 아이들

이 낙인찍히거나 범죄가 대물림되지 않을까하

는 걱정을 표하기도 했다.

그 때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잖아

요. 초등학교부터. 초중고. 이제 고등학교

부터 내가 키웠지만. 초중 때가 그 때 엄

마 손이 많이 필요할 때잖아요. 일단은 엄

마로서 해야 할 도리를 못 했다는 거죠. 

부모로서…… 일단은 빨래고 먹을 거고 간

에. 일단은 지가 어렵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런 것도 혼자서 견

뎌내야 했고…… (중략) 일단은 엄마로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자녀한테 무슨 얘기

를 하겠어요. 나로 인하여 쟤가 고통 받는

데. 항상 말문이 막힌다는 거겠죠. (연구참

여자 9)

저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엄마

가 그런데 갔다 왔다는 게 잠재적으로 자

기는 안 좋겠죠. (중략) 제일 마음 아픈 건

저희 딸이 대학을 못 갔다는 거. 학교에서

는 저희 딸이 총학생회장을 하고 그랬으니

까 제가 운영위원회 그런 거 하면서 교장, 

교감 선생님하고 회의하고 그랬었는데 얘

가 왜 대학을 왜 안 보내는지 교장,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절 찾았대요. 우리

딸이 엄마 외국 갔다고 했대요. (중략) 아

빠가 (사업 부도로 빚을 크게 진) 그때여

서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웠지, 엄마가 그

렇지, 여유롭게 크다가 그렇게 되니까 자

기가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취직

을 한 거예요. (연구참여자 4)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우리 엄

마 아빠가 그런 죄를 지었었고, 그러면 애

들이 혹시라도 삐딱하게 나가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죠, 항상. (연구참여자 8)

이들은 자신의 공백이 자녀에게 미친 부정

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자녀는 정서적인 불

안으로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으

며, 떨어져 있던 엄마에 대해 반항하고 방황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학업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보였는데, 성적이 떨어

지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학교

에 적응하지 못해 등교거부를 하는 자녀도 있

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부정적인 모습

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하였다.

아들이 그 일 이후로……. 제가 (출소

후) 집에 (돌아온 뒤로) 와서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자기 의견을 속 시원하게 얘기

를 안 해요. (중략) 말을 해야 하는데 두서

없이 말을 하거나 뒤에 해야 할 말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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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거나 결론만 딱 얘기를 해요. 정서적

으로 불안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온 게 아

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

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뭔가에 자기

마음을 닫고 있대요. 지금도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일하다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 ‘엄마 어디야.’ 그러면 ‘엄마 뭐하

는데?’ (연구참여자 5)

성적이 그렇게 못하던 애가 아니었는데

와보니깐 세상에 살이 한 10kg가 쪄있고, 

끝에서 4등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랬어

요. 와, 이만큼 이게 무섭구나. 내가 없는

그 사이에 반에서 밑에서 4등. 선생님한

테 전화가 왔어요. 담임선생님이 4등이래

요. 예?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밑에서 4등이에요. (연구참

여자 2)

한편으로는 엄마의 수감기간을 잘 견뎌내

고, 어려움을 통해 성장한 자녀도 있었다. 청

소년기 자녀의 경우, 동생을 자발적으로 돌보

거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등 자

립심이 길러졌다. 또한 성인 자녀의 경우, 대

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수감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가정이 지

탱되도록 기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

자들은 자녀의 성장을 대견해했고, 어려운 일

을 겪었음에도 삐뚤어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준 자녀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다.

자립심. 자기가 왜냐하면 할머니는 나이

가 많고, 할머니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

고 자기 밑에 동생이 있다는 것을 애가 인

식을 했죠, 옛날에는 동생이나 이런 거는

엄마가 알아서 다했지, 할머니가 나이가

많고 그리고 또 동생이 내가 필요하구나. 

제가 없었던 그 빈자리에 얘가 자기 자리

를 채웠죠. (연구참여자 2)

애들이. 한 번도 비뚤어 나가지 않고 그

런 일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더 성실하고

다른 애들보다 정신이 건강하니까. 그게

제일 고맙죠. 그 때 한창 사춘기 때 막말

로 집 나가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

요. 그건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

게 안하고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킨 게 대견

하죠. (연구참여자 3)

자기가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 용돈 벌

고. 아빠도 벌지만 아빠는 일정한 월급이

없으니까 자기가 월급 받아서 월세 내는

거를 30만원씩 보태서 주고, 동생 다 용돈

주고 동생 먹고 싶다는 거 옷도 다 사 입

히고. 그래서 딸이 제일 고마워요. (연구참

여자 4)

제 생각은요, 안 좋은 것보다는 아이들

이 좋은 쪽으로 많이 변했어요. 안 좋은

것은 제 눈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엄마

이제 힘든 일 하지마.’ 자기가 이제는 ‘엄

마 아빠 다 책임질 테니까 엄마는 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아이가 많이

마음이 성장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0)

좋든 싫든 내 남편

수감 전 남편과의 관계양상은 각자 다르게

나타났지만, 출소 후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

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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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남편이 자녀를 부양하며 기다

려준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부부관계가 더 애

틋해졌다고 말했다. 수감이라는 큰일을 겪으

면서 친형제나 시댁식구들조차 돌아서고 도와

주지 않을 때, 남편만은 곁에 남아 자신의 자

리를 지켜주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남편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저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어요. 큰 일을 사람이 겪어보

니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내 신랑밖에 없구나.’ 그거를 되게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역시 사람은 큰 일

을 겪어봐야 안다고, 정말 날 낳아준 부모

님이든, 내 피를 나눈 형제든 그렇게 발

벗고 나서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지 않다는

걸. 내 남편, 내가 의지하고 그럴 사람은

내 남편 밖에 없다는 걸 되게 절실하게 그

냥 느껴지더라고요. 누가 그렇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이 출소하고 나서 계속 겪으면서 느껴지

고, 신랑도, 신랑 나름대로 그런 걸……. 

그래도 막 싸우는데 자기를 생각해주고 그

런 거는 자기 마누라밖에 없다는 거를 서

로가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연구참여자 8)

수감 전부터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사이가 좋지 않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연

구참여자들의 경우, 남편에 대한 깊은 애증을

드러냈다. 남편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이혼을 고려하거나 폭력과 힘든 삶에 지쳐 죽

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감

생활을 견디고 출소 후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

면서 이들은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을 내려놓

기도 했다. 이들은 이혼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가정을 지

키기 위해 남편을 용서하고 감내하려는 모습

을 보였다.

남편에 대한 애증도 심하고 원망도 심

했고…… 제가 표현을 안 하는데 솔직히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용서

다하려고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연구참여

자 7)

남편이 안 그러면……. 저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남편이 너무 무지하게 쏟아 부

으니까 아파요. 진짜 마음이. 죽어야 되는

데 그래도 내가 지금 죽기에는 너무 억울

해요. 남편이 조금 변했으면 좋겠는데.. 많

이 변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좀 더

변해줬으면. (중략) 그럴 바에는 ‘내가 내

새끼들한테 그런 상처는 주지 말아야지’하

는 마음이 이 쪽 구석에 있고 이왕 사는

거 내가 조금, 나 하나 눈 감으면…… 아

이들한테 나 하나만 생각하면 열 번도 천

번도……. 정리하고 수도 없이 이혼도 하

고 마음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

습들을 볼 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

혼을 해도 후회. 제가 (법무보호복지공단

의) 주거지원을 받아서 우리 딸하고 좀 편

하게 남편하고 떨어져서 꼭 이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서로가 생각하면

서 서로의 소중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

서. (연구참여자 10)

한편 수감으로 인해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

고 이혼한 경우, 처음에는 되돌릴 수 없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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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라 생각하고 남편과의 연을 끊으려고 하였

다. 그러나 출소 후 남편이 폐인이 된 것이

자신 때문이라 느끼자 남편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에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편은 제가 이제 구속되면서, 구속되기

바로 몇 달 전에 이혼했고요. 제가 3년(들

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텀이 길잖아요. 글

쎄요.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재혼한 상태도 아니고 해서

남편. (중략) 사실은 제가 출소하면서 이제

남편을 잊고 살려고 했어요. 그냥. 근데 만

나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닌 것 같

더라고요. 제가 그냥 제 잘못으로 변했으

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

는 생각을 요즘에 해요. 그래서 좀 더 열

심히 살려고 하고. (연구참여자 6)

논 의

본 연구는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성출소자 10명을 대상으로 여성으로서 그들

의 삶을 이해하고자 여성출소자가 수감생활과

출소 후 복귀 과정에서 겪는 가족과의 관계경

험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총 2개의 범주, 6

개의 주제묶음, 22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2

가지 범주는 ‘수감 중 생활: 갇힌 틀 안에서의

몸부림’, ‘출소 후 가족 복귀: 갈라진 틈을 메

우려는 필사의 노력’ 이었다. 주제묶음 도출

결과, 각 주제묶음은 수감 생활과 출소 후 과

정에서 내 인생의 변곡점, 자녀와의 관계, 남

편과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감 중

생활 : 갇힌 틀 안에서의 몸부림’의 주제묶음

은 ‘가족과 분리되어 혼자 하는 수감생활 : 낯

설지만 감옥도 사람 사는 곳’, ‘봐도 걱정 안

봐도 걱정인 창살 밖 자녀’, ‘남의 편일수도

내편일수도 있는 남편’이었으며, ‘출소 후 가

족 복귀: 갈라진 틈을 메우려는 필사의 노력’

의 주제묶음에는 ‘돌아온 나와 함께하는 가족

: 혼자가 아니라서 살만한 거친 세상’, ‘출소자

이기에 더 무거운 엄마의 멍에’, ‘좋든 싫든

내 남편’이 있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

하여 여성출소자의 수감 생활과 출소 후 과정

에서의 가족관계 경험을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나를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먼저, 

동료 수감자와 교도관에 대해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다. 갑자기 닥친 수감생활은 두

렵고 낯설었지만, 곧 자신처럼 법에 대해 무

지해서, 잘못인지 몰라서, 어려운 경제사정 때

문에 수감까지 겪게 된 동료 수감자들과 공감

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동료 수감자들을 이해

하게 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수감 전에 가지

고 있던 범죄자와 교도소에 대한 생각이 바뀌

었고, ‘가족과 분리되어 혼자 하는 수감생활 : 

낯설지만 감옥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진술하

였다. 동료 수감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이들은 글을 모르는 동료 수감자를 위해

편지 대필을 해주거나 영치금으로 구입한 물

품을 나눠 쓰는 등 도움을 베풀었다. 이들은

교도소 안이지만,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는 동료 수감자들을 보며, 

본인도 그 곳에서 수감자들과의 관계에 진솔

하게 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교도관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는데, 그것은 교도관들의 실질

적인 도움과 따뜻한 태도 때문이었다. 연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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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교도관들이 자신들을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대우해 주었으며 여성출소자의 편에

서서 항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사회

복귀를 위한 취업교육 등에 대해 진심으로 내

편에 서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교도관

들은 감옥 내 공부하는 사람을 지지해주고 형

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빨리 가

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수감자들

을 자극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성수감자

들로 하여금 출소 후의 삶을 생각하도록 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모

범수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게 하였으며, 교도

소 내의 교육 등을 통해 출소 후 살아갈 준비

를 하도록 하였다고 연구참여자들은 말했다. 

이는 수감기간 중 취업교육이나 직업성취 등

에 대한 열망과 활동, 그리고 인간관계가 범

죄의 단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ampson & 

Laub, 1992)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연구참

여자들은 이러한 수감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

아보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교훈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출소 후에는 여성출소자들은 거친 세상이지

만 그럼에도 혼자가 아니기에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 여기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여성출소자들은 사회에 나와서 여러가지 편견

들과 맞서 싸워야 했다. 범죄자라는 낙인 때

문에 이사를 해야 했고, 여성으로서 단절된

경력과 많은 나이, 범죄 사실은 경제적 어려

움으로 취업이 절실한데도 취업을 하는데 족

쇄가 되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들을 따라

다녔지만, 여성출소자들은 나를 사랑해주고

기다려준 사람들의 존재와 다시 세상과 연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인 자원 속에서

희망을 다시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한

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서비스는 이

들이 다시 일어서는 기반이 되어주었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여성출소자들은 그저 자유를

다시 얻은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

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진술하기

도 하였다. ‘퇴근한 남편과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시는 소소한 행복’은 가족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가족과의 화해와 사회적 지원 속에

서 이들은 내일을 살아갈 힘을 키우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출소자의 수감생활과 출소 후 적

응의 근간에는 가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있

었다. 여성수감자의 가족관계가 교도소에서

의 높은 적응과 관련되고(Meadows & Wright, 

2008), 지속적인 가족과의 관계유지가 가족 외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Mills & Codd, 2008), 이는 출소

후 적응을 위한 자원이 된다고 보고한 선행연

구들(Bales & Mears, 2008; Wolff & Draine, 2004)

은 본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수감생활 중 연구참여자들은 봐도

걱정, 안 봐도 걱정인 자녀생각으로 가득하였

다. 이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한 것은 바

로 자녀를 자신이 돌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여성수감자의 66.7%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점이 ‘가족

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응답하였으며(김두섭, 

전영실, 1996), 여성수감자들은 수감 전 자녀

와의 관계가 친밀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자녀

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Clark, 1995)

고 하였다. 이들은 자녀를 매우 그리워하면서

도 수감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접견

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수감복이라는 ‘범죄자’의 표식에 수치심과 부

끄러움을 느꼈으며, 엄마가 범죄자라는 낙인

으로 자녀가 위축되거나 주변으로부터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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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까봐 걱정하였다. 어린 자녀를 가진 수감

자일수록 자녀에 대한 근심이 더 깊었는데, 

구금으로 인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깊은 마음의 상처

로 남아있었다. Dallaire(2007)은 아버지인 수감

자에 비해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어머니인 수

감자가 더 정서적, 신체적 문제를 경험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쩔 수 없이 자녀양육에 있어

배우자나 친척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

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여성수감자가 자녀의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더욱 고통받게 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Leapheart, 1997). 또한 연구참

여자들은 자신의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감추

고 싶어 했는데, 이는 자신의 수감사실로 인

해 자녀가 충격을 받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마

음들이 있었지만,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공통

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녀가 수감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준 ‘빛’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다. 

최영신과 황정임(2006)의 연구에서도 여성출소

자 대다수는 자신이 아이를 양육하고 재결합

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으며, 이를 교

도소 내 서신이나 접견, 통화 등을 통한 외부

인과의 접촉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출소 후, 여성출소자들은 자녀에 대해 깊은

자책감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출소자이기 때

문에 엄마라는 멍에를 더 크고 무겁게 느끼고

있었다.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엄마로서 부끄

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부

재해 있는 사이에 자녀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멍에로 남아있었다. 

이 때문에 수감 중 더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

기로 각오하였으며, 출소 후에는 수감생활로

인해 멀어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

여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여성출소자

들은 수감기간 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만

큼 가정으로 돌아온 뒤에는 못다한 엄마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여성출소자들은

자신이 없는 동안 몸과 마음이 훌쩍 자란 자

녀의 모습에 감동을 느끼면서도 엄마의 수감

으로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고 일

찍 어른아이가 되어야 했던 자녀에 대한 안타

까움을 표시했다.

자녀 또한 수감으로 인한 어머니의 부재로

영향을 받았다. 수감 당시 나이가 어린 자녀

나 청소년 자녀의 경우, 자녀의 성장과 발달

에 어머니의 부재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어린 자녀는 엄마가 돌아온 뒤에도 한 동안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고 엄마의 위치를 매

번 확인하는 등 정서적인 불안을 보여 상담을

받았다. 또한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성적이 급

격히 떨어지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

기도 하였으며, 학교에 가지 않는 등 반항하

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부모의 구금이

자녀의 행동변화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Hanlon et al, 2005; Murray & 

Farrington, 2005), 수감으로 인한 어머니의 부

재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Johnston, 1995; 

Kazura, 2001; Mumola, 2000; Seymour, 1998; 

Young & Smith, 2000). 본 연구에서도 연구참

여자가 부재하였을 때 살이 급격하게 찌고 학

교에 부적응을 보였던 자녀가 출소 후 어머니

의 가정복귀 이후에는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

는 모습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단절이 자녀의 정서행동에 문제

를 일으킬 수 있으나, 어머니가 가족으로 복

귀했을 때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가 회복 가

능함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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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참여자의 자녀 몇몇은 어머

니의 수감 이후 자기 자신이 오히려 더 성숙

해졌으며, 수감된 엄마를 좀 더 이해하는 계

기가 되었고, 엄마와의 관계가 전보다 더 좋

아지게 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엄마가

수감 시 성인이었거나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

이었을 경우, 그리고 대체 양육자의 지지가

강했던 자녀의 경우, 엄마가 부재한 상황에

대한 적응이 빠른 편이었다. 여성이 구금된

동안 다른 가족들이 자녀양육을 도와주고, 견

고하게 지지해 줄 때 자녀가 잘 적응한다는

연구(Cecil, McHale, Strozier, & Pietsch, 2008)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자녀는 엄마가

없는 동안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일자

리를 구하거나 엄마처럼 동생을 돌보기도 했

으며, 엄마와 접견 시에 엄마의 입장을 이해

하고 엄마를 위로하기도 했다. 대체 양육자의

존재 외에도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

여성출소자들의 수감 사유가 경제사범인 점도

자녀와의 관계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

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부득이하게

수감되었음을 이해한다고 자녀들이 말하였다

고 보고했다. 연구참여자들 대다수는 남편의

사업을 돕거나 직장에 다니는 등 가정의 경제

적인 면을 많이 책임져 왔다. 어머니를 이해

한다고 말했다는 자녀들은 사업부도로 집안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겪었고, 이를 막

기 위해 어머니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

봐 왔다. 이에 따라 자녀들은 어머니가 범죄

자라고 인식하기보다, 어머니의 수감을 자신

들과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위해 벌어진 사

고와 같이 여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본

연구참여자 중에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거나, 여전히 폭력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자녀는 엄마가 수감된 이유

가 아버지의 탓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들을

위해 엄마가 희생한 결과 수감된 거라고 엄마

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수감생활과 출소

후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 

수감생활 중 갇힌 틀 안에서의 몸부림을 치던

때에는 ‘남의 편일수도 내편일수도 있는 남편’

으로 생각하였으나, 출소 후 가족으로 복귀하

기 위해 갈라진 틈을 메우려고 노력하면서

‘좋든 싫든 내 남편’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경

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출소자들은 전

반적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수감 전에도 가정이 화목하

고 남편과의 사이가 좋았던 연구참여자의 경

우, 이 같은 관계는 출소 후에도 유지되었으

며 오히려 부부사이가 돈독해지는 경향을 보

였다. 여성출소자의 수감 자체가 남편의 부도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온 여파라는 점, 수

감 전에 연구참여자들이 가정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었다는 점이 남편들로 하여금 자녀를

양육하며 아내를 기다리도록 요인이었다. 남

편들은 아내가 없는 동안 그 빈자리를 많이

느꼈고, 연구참여자들 또한 이혼이 잦은 교도

소 안 상황을 보면서 영치금을 넣어주고 자신

을 기다려준 남편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

다. 원치 않게 이혼을 통보받는 동료 수감자

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의 부부관계는 더

단단해졌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이야기 했다.

심지어, 어떤 연구참여자는 수감 생활을 통

해 가족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수감

전에 남편의 폭력으로 괴로워했던 경우에도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는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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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없이 자라게 할 수 없기에 이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함께 사는 게 힘든 남편과 조금 떨어져 살면

서 남편도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주기를 기대

하고 있었으며, 이런 방식으로나마 자신이 처

한 상황을 감내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

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편이나 시집의 가혹

한 학대를 받으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수

십 번 다짐하면서도 결혼생활을 청산하지 못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성정현, 송다영, 한

정원, 2003),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보

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

었으며, 남편이 변화되길 기다리며 가정을 유

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족을

위해 과도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고

통스러운 삶을 인내하는 모습은 언젠가는 행

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대는 연구참여자들

이 자녀에게 자신과 같은 역기능적 가정을 대

물림 하고 싶지 않은 강력한 소망의 의지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유정이, 금명자, 이지은, 

이호준, 김수리, 2006).

자신이 수감되자 자신을 이해해 주기보다

는 이혼을 선택한 남편에 대해 원망을 품었던

연구참여자의 경우도 출소 후 폐인이 된 남편

의 모습을 보고는 이혼 상태임에도 자신이 그

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처럼 어떤 연구참여자는 이혼한 남편에 대해

서조차 책임감을 보이며, 가정의 복원을 위해

자신이 모든 무게를 짊어지려는 모습을 보이

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여성출소자들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출소자들을 위한 취업교육, 경제

적인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출소자들은 여자이고, 출소자이기에 남성

출소자보다 더 많은 편견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출소자라는 낙인 때문에 취업을 할 때

이력서부터 거절당하기도 했다. 또한 수감 사

실을 배제하고라도 결혼 이후 일을 그만두었

거나, 수감 때문에 이전의 직업과 다른 직종

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경력단절 여성

으로서의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야 했다. 또한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여성지원센터에

서 제과제빵, 화훼. 미용, 바리스타 등의 교육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교육

을 수료한 후에도 자기 가게를 갖지 않는 한

40대의 나이에 새로운 경력을 쌓기에는 무리

가 있었다. 따라서 여성출소자가 사회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좀 더 다양화되고, 현실성

있는 취업지원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편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출소자와 그 남편을 위한 부부관계 프로

그램과 심리상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

다. 여성출소자들에게 있어 동거생활을 하

거나 결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강력한 누

범억제요인이 된다(김인숙, 1992; Andersen, 

Andersen, & Skov, 2015; Visher, Knight, Chalfin, 

& Roman, 2009)는 선행연구처럼 자녀가 이들

이 삶을 바르게 살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면 남편과의 화해는 가정이 유지되기 위한 지

지 기반이 된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한국법

무보호복지공단의 플라타너스 결혼식(경제적

인 어려움으로 미처 결혼식을 하지 못했던 여

성출소자들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통해 신혼

생활을 떠올리면서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처럼, 여성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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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들이 남편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부부상담 및 교육, 합동결혼식과

같은 지원을 확대 및 홍보하여, 여성출소자가

이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셋째, 수감된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

을 겪는 자녀에 대한 심리건강과 출소자 부모

들을 위한 부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출소자 자녀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출소자들은 출소와 관

련된 시설에 자녀를 데려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출소자의 교육 및 보호기관과

는 분리된 심리상담공간도 별도로 마련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는 여성출소자의

수감생활과 출소 후 적응과정 속에서 이들의

가족관계 경험을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여성 범죄자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여성출소자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시점에서

여성출소자들에게 남성출소자와는 차별화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본 연구

를 통해 여성출소자의 삶에 배우자와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첫째, 이 연

구의 결과들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후 공

단)의 주거지원을 제공받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는 여성출소자들만을 면접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공단의 서비스를 받지 않는

다른 여성출소자에 비해 가정복귀와 사회적응

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10여명이라는 제한

된 연구참여자로 수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 대

다수가 모범수이며 초범인 경우가 많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둘째, 

공단의 추천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선정되면

서 모범수들을 위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기에, 

강력범죄보다는 경제사범들이 많았으며 수감

기간도 4개월에서 5년 이내로 짧은 편이었다. 

범죄유형이나 수감기간에 따라 여성출소자들

이 가정과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후속연구에서는 이

러한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여성출소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출소자

와 자녀의 관계에 집중하여 그 경험을 살펴

보기는 하였으나, 자녀보다는 여성출소자에게

있어 자녀의 의미와 그 영향이 주로 다루어졌

다. 따라서 어머니의 수감으로 인한 부재로

범죄의 대물림의 위험이 있는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여성출소자 관련 연구 중 출소 후 사회

복귀과정을 시간차를 두어 연속적으로 조사한

종단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후속연구로 여

성출소자들을 장기간 추적하여 조사한다면, 

여성출소자만의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여

성출소자의 재범예방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어떠한 요소들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

으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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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fe and Family Relation Experience of

Female Ex-offenders During and After Incarceration

DongHun Lee        Ji-Young Shin        EunJung Jo        JinJoo Kim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ife and the experience of the family relation that female 

ex-offenders undergo during and after incarceration, and to understand its meaning and the nature.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held with 10 female ex-offenders in their 30s and 50s who had housing 

and education service from Korea Rehabilitation Agency in Ministry of Justice. The collected information 

was analyzed by the Colazzi's(1978) strategy of descriptive phenomenology data analysis. The significant 

statements extracted from the transcript were sorted into categories, clusters of themes, and themes. The 

results were composed of 22 themes, 6 clusters of themes, and 2 categories of incarceration life and 

family restoration after released from the prison. Clusters of themes in incarceration life was ‘incarceration 

life without family’, ‘worrisome children’, ‘husband in my side and the other side’ and clusters of 

themes in family restoration after released from the prison was ‘along with the family after returning 

home’, ‘the heavier the yoke of mother as ex-offender’, ‘like it or not, he is my husband’. The 

discussion and implication are provided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Key word: female ex-offender, incarceration, released from the prison, family relation, colaizzi, qualit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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